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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아마존, AI 경쟁서 전력 인프라 우위 확보
WSJ: FedEx, 분기 매출 증가에도 순이익 감소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

[미국 경제]

CNBC: Factory job cuts in June neared financial crisis and Covid levels,
S&P says
6월 미 제조업 감원 규모, 금융위기와 팬데믹 때 근접

 
글로벌 수요 둔화와 비용 상승 우려로 미 제조업 감원 규모가 2009년 글로
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고 S&P 글로
벌이 오늘 화요일 발표했다.
6월 제조업 고용 지수가 전월(51.6)에서 47.0으로 급락했다. 50 미만은 고
용 감소를 의미.
6월 제조업 지수는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이는 주로 재고 축적에 기인한
것이다. 2020년 코로나 사태 초기 대규모 감원 시기를 제외하면, 2009년
이후 가장 가파르게 일자리가 줄고 있다. 

기사

YahooFinance: Young job seekers might want to swap New York City for
the South
뉴욕시 대졸 초년생 취업난 높아… 뉴욕시 실업률 5.4%로 평균 상회

 

https://www.cnbc.com/2026/06/23/factory-job-cuts-reported-around-financial-crisis-and-covid-levels-for-june-sp-says.html


대학 졸업생들이 뉴욕, 워싱턴 D.C.,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에서의 첫 직
장 생활을 희망하고 있으나, 실제 뉴욕시의 고용 시장은 냉랭한 현실을 보
여주고 있다.
최근 뉴욕시는 채용과 해고가 모두 침체된 노동 시장 기조 속에서 신입 사
원 채용 기회가 급감하고 있으며, 최근 대졸자들의 실업률 또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이다.
실제로 지난 5월 뉴욕시의 실업률은 5.4%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취업난은 높고 월세 부담은 매우 큰 상황이다. 

기사

[금융]

WSJ: The Yen Is Near 40-Year Lows
엔화 가치, 달러당 비교 최저치 기록

 
미국 금리 인상 전망과 국제 유가 상승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 엔화 가치가 달러당 161.61엔까지 하락해 1986년
이후 가장 낮은 종가를 기록할 위기에 처했다. 40년만에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엔화 약세가 커지자 이번 주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 가치 방어를 위
해 시장 개입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기사

Bloomberg: SK Hynix Seeks $29 Billion With US Listing to Fund AI Boom
SK하이닉스, 7월 10일 나스닥 상장…2백90억불 조달 추진

 
메모리 반도체 수요 폭발에 대응하기 위해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 시
장에 주식예탁증서(ADR) 방식으로 상장해 최대 2백90억불(45조 4,5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7월 10일 첫 거래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확보한 자금 전액을 생산 능력 확충 및 극자외선 노광장비 도입에 투
입할 예정이다.
SK 하이닉스는 경쟁사에 비해 밸류에이션이 낮게 평가받고 있다.

https://finance.yahoo.com/economy/article/young-job-seekers-might-want-to-swap-new-york-city-for-the-south-100000809.html
https://www.wsj.com/livecoverage/stock-market-today-dow-sp-500-nasdaq-06-24-2026/card/japanese-yen-is-at-40-year-lows-u0NPBgToSGWWr2mN72VH?mod=lctimeline_finance


기사

[중동 전쟁]

WSJ: U.S.-Iranian Trash Talk Is Disrupting Peace Negotiations
트럼프 'SNS 위협'에 미·이란 평화 협상 차질

 
지난 주말 스위스에서 미·이란 간의 평화 협상이 시작된 직후, 트럼프
가 SNS를 통해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고 말하며 강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이란 측 수석 대표는 미 측 수석대표인 JD 밴스 부통령에게, “이번 위
협이 불과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상호 공격 및 위협 금지'
양해각서(MOU) 첫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이란 대표단은 대면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퇴장했다.

기사

[오일]

Bloomberg: Oil Falls Below $75 as More Ships Cross Hormuz After Peace
Talks
브렌트유 75불 밑으로

 
중동 협상 진전과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운항 증가로 브렌트유 가격이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75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유엔 산하 국제해양기구(IMO)는 수백 척의 선박이 페르시아만을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안전 보장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아랍에미리트
(UAE)의 석유 수출은 전쟁 전 수준의 약 85%까지 회복됐다. 이에 따라 유
가도 분쟁 정점 당시 최고가 대비 약 40% 급락했다.

기사

WSJ: Trump Calls for Probe Into U.S. Gasoline Prices After Oil Fall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6-24/sk-hynix-looks-to-raise-29-4-billion-with-new-us-lising?srnd=homepage-americas
https://www.wsj.com/world/middle-east/u-s-iranian-trash-talk-is-disrupting-peace-negotiations-331d4b13?mod=hp_lead_pos5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6-23/latest-oil-market-news-and-analysis-for-june-24?srnd=homepage-americas


트럼프, 법무부에 휘발유 ‘가격 폭리’ 조사 요구

트럼프는 국제유가 하락세에도 주유소 가격 인하가 느리다며 대형 정유사
들을 대상으로 '가격 폭리' 조사를 지시했다.
이번 달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 가격이 25% 이상 폭락하고 브렌트유를
비롯한 글로벌 유가가 급락했음에도, 정유사들이 이익을 부당하게 남기고
있다는 판단이다.
미 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오늘 수요일 기준 미국 전국 평균 휘발유 가
격은 갤런당 3.928달러로, 한 달 전의 4.515달러보다 하락했으나 압박은
지속될 전망이다.

기사

[글로벌 경제]

Bloomberg” China’s Electric Vehicle Exports Reach Record High in May
중국 5월 전기차 수출 사상 최고치…이란 전쟁 유가 여파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의 여파로 지난 5월 중국의 전기차 수출
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를 포함한 친환경 에너
지 기술 전반의 수출도 사상 최고치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 관세청에 따르면 5월 전기차 수출액은 9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0% 급증했다.
이러한 수출 증가는 첨단 모빌리티 분야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
었으며, 오일을 대체할 친환경 수단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As AI Companies Race for Power, Amazon and Google Have
the Lead
아마존, AI 경쟁서 전력 인프라 우위 확보

 
아마존이 전력을 클라우드와 AI 사업의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꼽으면
서, 빅테크들의 전력 확보 계획이 시장의 핵심 관심사로 떠올랐다.

https://www.wsj.com/business/energy-oil/trump-calls-for-lower-gasoline-prices-as-oil-falls-95080195?mod=energy-oil_news_article_pos2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6-24/china-s-electric-vehicle-exports-reach-record-high-in-may


데이터 제공업체 Aterio에 따르면, 세계 최대 클라우드 업체인 아마존
이 미국 내 자체 구축해 운영 중인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약
9GW에 달한다. 이는 노스다코타주의 전체 발전 용량과 맞먹는 규모
다.
반면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구글)의 자체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은 각각 약 5GW, 메타는 약 4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기사

WSJ: FedEx Revenue Rises on Growth in Package Yields, Volume
FedEx, 분기 매출 증가에도 순이익 감소

 
페덱스(FedEx)가 분기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감소했다고 발표
했다.
이번 수익성 악화는 화물 부문을 떼어내는 분사 비용과 사업 최적화 작업,
그리고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이 맞물린 결과다.
페덱스는 핵심 사업인 소형 화물 배송 및 물류 네트워크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 자로 화물 부문 부서를 독립적인 별개 회사로 분사를 단행했
다.

기사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 국채, 주요 환율]

https://www.wsj.com/business/energy-oil/as-ai-companies-race-for-power-amazon-and-google-have-the-lead-1d97af9a
https://www.wsj.com/business/earnings/fedex-revenue-rises-on-growth-in-package-yields-volume-8eee3af3?mod=logistics_news_article_po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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